음악 시장의 세계화는 음악 레이블, 유통 배급사 혹은 매니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혁신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점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신생 회사와 브랜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아티스트가 음악 산업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기존의 수익 패턴을 바꿔 보려고 하는 신세대 음악 산업 제작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음악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핵심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을 본 세션에서 논의할 것이다.
